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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레코리아는 2009년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

해 경기를 타지 않는 '명품가전'의 입지를 굳

힐 계획이다. 

 

안규문 밀레코리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

역삼동 밀레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

갖고 "내년 철저한 고객관리와 유통채널 강

화 등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명품가전으로

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"고 밝혔다. 

 

밀레코리아는 이를 위해 ▲대고객 서비스

및 CRM(고객관계관리) 강화▲병원, 호텔 등

틈새시장 공략 ▲유통 및 서비스인프라 확

대 ▲고객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출시 등

에 주력할 방침이다.  

 

특히 올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

반유통업의 성장을 이끈 소비자 대상 빌트인 제품 영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

설명이다. 올해 밀레코리아는 작년대비 약 36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, 이 중 일반유통 영

업부문은 15%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. 

 

안 대표는 "작년 이후 백화점마다 밀레 단독매장을 개설하고, 밀레 빌트인 제품 전시공간을 별

도 마련하는 등 대리점과 백화점에 빌트인 제품으 적극적으로 설치했다"며 "백화점 매장 및 대

리점 수가 2005년 70개에서 올해 87개로 늘어났다"고 설명했다. 



 

이날 밀레코리아는 전기 및 콤비오븐, 커피메이커, 푸드워머 등 4종 총 10개 모델의 빌트인 주

방가전 제너레이션 5000시리즈를 출시했다.  

 

제너레이션 5000시리즈는 표면 디자인을 푸른 빛 광택을 내는 크롬스틸과 알루미늄, 티타늄

소재로 만들어 인테리어적 요소를 강화한 게 특징. 

 

푸드워머는 그릇데우기와 음식데우기가 하나로 돼 있으며, 커피메이커는 커피추출과 우유거품

제조를 동시에 함으로써 손쉽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든다. 

 

밀레코리아는 내년 친환경 주방조리기구인 세라믹호브와 인덕션호브, 데판야끼 등 쿡탑류와 심

퍼텍스 등 고기능성 의류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. 

 

또 다량의 동일품목, 섬유나 기구 등을 세탁·세척하는 사업장용 제품인 프로페셔널 제품을 통

해 병원, 제약회사, 실험실, 호텔 등 틈새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. 

 

최근 대형살균세척기 8대 포함 의료기기 12대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공급하는 데 이어

현재 5곳의 대형병원과 추가공급을 협의중이다. 이밖에도 마린프로젝트를 통해 대형선박에 프

로페셔널 제품을, 고급요트에 오븐, 쿡탑류 등 주방가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. 

 

판매네트워크 확대와 서비스 업그레이드 강화에도 나선다. 

 

안규문 대표는 "서울,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, 다양한 유통채널의

특성을 감안, 커피메이커 및 와인냉장고, 쿡탑 전문 딜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판매망을

구축하겠다"며 "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계획"이라고 밝

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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